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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보수주의/신자유주의의 물결에 대항하여 반체제적1)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한다.

올해 우리는 반여성적 이데올로기가 거세지면서 또한 반여성적인 제도들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

없는 상황들을 목격하였다. 올해 노동법 개악을 통해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주변화될 수 밖에 없는

자본의 논리를 목격하였으며, 이에 맞물려 ‘고개 숙인 아버지, 신드롬이 등장했다. 또한 여성의 국

l)‘반체제’은 총체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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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의 이익에 따라 재단하고 억압하는 미인대회가 매년 그랬듯이 올해도 전개되면서 ‘이승희’ 신드

롬은 현 체제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. 성폭력은 여전하며 순결이데올로기의 강화 때문에 여러

명의 목숨을 앗아갔다. 즉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노동의 유연화,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강화

속에서 또 다시금, 언제나 그랬듯이 피해보는 계층은 여성들이다

이와 더불어 마치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는 마치 여성들은 이제 해방되었다는 식의 논리가 유

포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번 대선을 통하여 더욱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.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한

엘리트주의, 상업주의적 왜곡을 경험하고 있다. 서구에서는 이러한 논리가 기만적으로 페미니즘의

제3의 물결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이제는 포스트-페미니즘이라는 개념이 나올 정도이다.

그러나 1997년 말 남한 사회에서의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페미니즘에 대한 반격이라고 부른

다. 가부장적 자본주의 체제는 발달하면 더욱 발달할수록 그 억압의 방식이 더욱 교묘해진다. 여성

에게 이익이 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여성들을 억압한다. 체제의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는 꾀뚫어 봐

야 할 것이며 진정 여성해방을 위한 페미니즘을 복원하여 반체제적 페미니즘 운동을 전개해야 할

것 이 다.


